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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육적인 시대일수록 ‘육’이 죽어 주는 십자가를 지게 되고, 보다 영적인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이 죽어 주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

2. 이 시대는 영적 시대, 정신적 시대라서 영적 십자가를 진 것이다. 영으로 

인하여 육도 그에 해당되는 만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고난도 되지만 

영광도 된다. 

3.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변화된다.

4. 말씀을 깨달아야 뇌에 불이 붙어 행하게 된다. 고로 새 힘이 솟아난다.

5.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고로 말씀은 에너지이며 능력이다.

6. 뇌에 불이 붙어야 정신과 마음에도 불이 붙어서 몸으로 행한다.

7. 죄를 짓는 것도 ‘육’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육’이다. 육이 죄를 지었으면 

육도 그 대가를 받지만, 결국 자기 영이 그 대가를 무섭게 받는다. 의를 행한 

것도 그러하다.

8.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해도 의를 행함으로 인

하여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 

9. 죄는 사망을 낳고, 의는 생명을 낳는다. 고로 죄의 결과는 지옥이며, 의의 

결과는 천국이다.

10. 자기 육을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자기 영을 직접 보고 자

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11. 육은 나무와 같고, 영은 열매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1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같이 형상을 

가지고 영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에너지로 존재하신다. 사랑·진리·능력·힘·지

혜·지식 등 수만 가지의 에너지로 존재하신다. 그 힘과 에너지로 천지와 인간

도 창조하셨다.

13. 원 존재자이신 성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기에 인간도 역시 

에너지로 존재한다. 그 힘과 에너지로 자기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14. 자동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차만 가지고는 운행을 못 한다. 이와 같이 성삼

위도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시고, 인간도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며 존

재한다.

15. 인간이 신과 일체 될 때 신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한다.

16. 인간은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다.

17. 육과 영의 신앙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다. 

18. 의의 에너지가 약하면 사탄과 악인에게 끌려가게 된다.

19. 생명은 에너지로 존재한다.

20. 자기 힘과 능력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 자기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강해지고 능력이 일어난다.

21. 인간을 중심한 모든 존재물은 존재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하며 산다.

22. 해·달·별도 지구도 자체 에너지로 존재하며, 상대 에너지와 작용하면서 존

재한다.



23. 자기 에너지만큼 상대 에너지를 받는다.

24. 자기 에너지가 약하면 상대 에너지를 받아 힘을 얻고 존재하여라.

25. ‘에너지’가 약해지면 ‘사명’도 약해진다.

26. 사랑의 에너지는 강하다. 그러나 순간 약해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상대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랑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27. 새 힘을 얻으려면 새 시대 보낸 자를 만나야 된다. 그를 만나 새 시대에 

해당되는 새 말씀을 들어야 된다.

28. 새로운 이벤트로 새 힘이 온다.

29. 성자 본체와 그 육인 분체와 일체 되면 새 힘이 솟고, 능력이 솟고, 지혜

가 솟는다.

30. 성자 주님 최우선의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독수리와 백조같이 변화

되어 새 힘을 얻고 상공을 난다. 


